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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창작준비 부문은 284건이 접수되어 서류평가를 통해 인터뷰 심의 대
상 18건을 결정한 후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12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심의기준은 신청자(30), 사업계획
(30), 작품내용(30), 기대가치(20)로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목표 부합성, 예술성 그리고 예술적 기여도 등을 
준거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더하여 심의위원들은 무용, 연극, 음악의 세부 장르에 대한 배분, 
각 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공지원의 타당성 등에서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르별 세
부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확연한 지원자를 발탁했습니다. 창작 중인 소설을 작가
와의 협의를 통해 오페라로 무대에 올리며 현대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투영하거나, 전통 국악 타악기인 오고
무를 전자 사운드와 현대음악 기법으로 재해석해 음향의 확장을 도모하거나, 사운드 프로그램의 중계를 통해 
언어장애를 남미의 타악기와 선율악기로 극복하거나, 음악인의 일상을 노동 현장의 컨베이어벨트에 빗대어 
논버벌 공연으로 개척하는 등 현 시대상을 반영한 동시 통상적인 공연 경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공연들로 선정했습니다.     

 무용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신청 건수는 적었으나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열정과 창의적 의지, 예술가로서
의 철학이 느껴지는 젊은 안무가들의 패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 현대무용 분야가 많았고 전통 창작무
용이나 한국 창작무용, 창작 발레의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아쉬웠습니다. 일부 안무가들은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위한 실험정신이 돋보였고, 무용수 활동을 겸비한 안무가들은 신체 움직임 분석에 주력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젊은 안무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 모습에서 향후 
작품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예년에 비해 개인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극, 뮤지컬을 비롯해 융복합, 가족
극 등 다양한 장르의 지원과 다양한 주제와 실험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신청자 혹은 단체
의 역량과 가능성 그리고 창작준비 과정 이후의 목표와 방향성의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
았습니다. 예산 부분 역시 적은 예산 안에서 효율적인 집행과 실현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춰 심의가 진행되
었습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기획안들이 많아 1차 서류 심의를 비롯해 
2차 인터뷰까지 심사위원들의 오랜 토의와 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의 경우, 결정되지 않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기획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대
연출에 대한 창작자의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거나, 부족한 신청자가 다수였습니다. 반면 실제 구현 여부를 
떠나 창작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연출 기획을 작성하였던 일부 작품은 인상적이었습니
다. 

 보다 더 많은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한 것은 심의를 마치면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특
히 서류심사에서 수많은 단체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작품
들이 무대에 오르고, 더욱 훌륭한 작품으로 발전되어 공연예술 콘텐츠가 풍성해지고 예술가들 또한 지속 성
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